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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e in,
벤처

Funny Venture �� 시그엔 박종승 차장의 블로그

벤처인들과 더불어 나누고픈 인터넷사이트를 운 중이시거나, 통통 튀는 벤처인다운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Venture in,
벤처

� Enjoy Venture �� 컴투스 얼리어댑터동호회 ‘질러단’

★ 유익하고, 즐거운 우리 팀과 동호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통화 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국내 최초로 핸드폰 게임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00년 10월 세계 최초로 핸드폰용 자바게임을

개발한게임업체컴투스(Com2us)의사내동호회

질러단은게임만큼이나재미있다. 

“동료의펌프질에의해나에게도지름신이왕림하셨도다.”

이는 질러단 회원들이 즐겨 쓰는 말로, 풀이하면‘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동료가사는것을보니자신도사고싶은충동이생겨결국사

고야말았다’는뜻이다. 질러단은새로운제품이출시하기전부터그

제품에 한 정보를 입수했다가 출시와 동시에 물건을 사서 써보고

평가하는 것을 즐긴다. 사용하다가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되팔면그만이다. 한마디로얼리어댑터(Early Adapter)인셈이다. 

1999년 IT업종에종사하는이들이기에새로운IT제품에 한왕성한호기심

은 당연지사. 그동안 꾸준히 질러온(?) 덕분에 질러단 회원들의 책상

에는DMB핸드폰, 초소형노트북, MP3플레이어, PDA, PSP,  PMP,

디지털카메라등최첨단제품들이가득하다. 

이들 부분은일명‘업 병’이라는증세에시달리고있다. 이미가지

고있는제품이라도끊임없이업그레이드시키고싶은강한욕구를느

끼는 탓에‘지름’또한 계속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1주일에 2번 이상

물건을 구매한다는 어느 회원의 경우 아예 단골 택배기사가 있을 정

도. 그밖에도옥션에서제품을사서더비싸게파는능력을가진옥션

의달인에이르기까지질러단회원들의이력은놀랍기만하다. 

질러단이 사내정식 동호회로 활동하기 시작한것은 지난해 4월부터

로각팀의얼리어댑터들이뭉쳐동호회로활동하면서이들의‘지름’

은더욱활발해졌다. 현재총회원28명의질러단은사내커뮤니티게

시판을 통해 자신이 산 제품을 공개하고 장단점을 적어 필요한 이들

에게양질의정보를제공한다. 게다가자신에게필요없게된물건들

을커뮤니티상에올려활발한사내중고매매를만들어가고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지름’에 해 무모하다거나 쓸데없는 일이라

고 생각지 않는다. 자신들의 IT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더러, 단지비싼물건을사는데초점을맞추는것이아니라자신에

게꼭맞는제품만을구입하기때문이다. 그래서이들은모이기만하

면 어느 사이트가 가장 싸다든지, 어떤 신제품이 출시됐다든지 하는

정보를공유한다. 

퍼블리싱팀에근무중인신동하동호회장은아직멀쩡한핸드폰을놔

두고 최신식 핸드폰을 다시 구입해 쓰고 있는 질러단 회원의 한사람

으로서정당한사유를밝혔다. 

“아무래도핸드폰게임회사이다보니우리회사가만든게임이안되

는 핸드폰은 그때그때 팔아버리고 새로 최신식 핸드폰으로 바꿔요.

새로운게임추세를알기위해서이기도하죠.”

무조건 값비싼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물건을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구입한다고 강조하는 질러단 회원들. 미래의

IT업계를이끌어가는얼리어댑터로서의왕성한활동을기 해본다.

계에서 세 번째로 큰 땅덩이에 지구상 가장 많은

인구가사는나라, 중국. 이중국시장을향해한류

의급물살을타고달콤한항해의돛을올리는우리

나라의기업들이속속늘어나고있다. 앨빈토플러

의 예언처럼 아시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 하지만제 로알고가지않으면난관에부딪혀그길을잃게되기

십상이다. 그래서여기, 정보의바다인터넷에서중국을미리만나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어쩌면 현지보다중국을 더 많이 알려줄지도

모르는곳. 그곳에서‘상하이박’의안내를받아보자.

‘상하이박이알고있는중국의모든것(blog.naver.com/pjskja.do)’이

라는심상치않은이름의블로그는그야말로중국에 한정보가총망

라된곳이다. 학에서중문학을전공한보안전문기업시그엔의신규

사업팀박종승차장이이곳의주인장. 

책에서만보던중국을직접경험해보고자그가중국유학길에오른것

이1998년이었다. 중국의발전가능성에 한기 만있었을뿐제

로아는사람은드물었던시절, 중국경제는물론세계경제의중심지인

상해로입성한박차장은 학원에들어가중국투자를전공했다. 이처

럼중국에 한끝없는관심이중국진출의입문서라해도손색이없는

지금의블로그를만들수있었던것.

“중국에투자를하기위해서는그곳환경과법, 제도등을확실히알아

야합니다. 그래서그런정보들을알려주는하나의창구가되길바라는

마음으로, 중국투자환경에도움이될만한실질적인자료를많이올

려놓고있습니다.”

그의블로그엔특히IT 산업에포커스를맞춘정보들이많다. 이자료

들은중국의각종웹신문에나온IT관련내용을그가직접번역하여올

리는것으로자료를올리기위해서는자료서치에서번역까지1시간정

도의 시간이 투자된다고. 이 밖에도중국의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한

자료도보기좋게정리되어있어중국에관심을갖고그의블로그를찾

았다가이웃을맺은사람도200명에육박한다. 

이렇게많은사람들과함께자료를공유하다보니재미있는에피소드

도 많다. 워낙 중국에 한 전문적인 이야기들이라그가 중국 현지에

세 살고있다고오해하는사람도있다고. 게다가중국물건을사다달라는

등의다양한부탁을해오는바람에프로필을통해서그가한국에살고

있음을광고해야할정도란다. 그래도이런것들이번거롭기는커녕, 자

신이제공한자료들이중국진출을희망하는기업들에게유용하게쓰일

때가장큰보람을느낀다는박종승차장. 

“앞으로중국에진출하고자하는IT업체에도움이되도록관련자료에

해더많은조사를하고올릴예정입니다. 이렇게자료를취합하는것은

저에게도많은도움이돼요. 스스로정리하는계기

로삼으면서향후중국시장을열기위한준비자

료를마련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니까요.”

그옛날우리에게왕서방의마음을사로잡은명

월이가있었다면, 지금우리에겐중국시장을사로

잡을수있도록도와줄상하이박이있다. 중국진

출에 든든한 돛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상하

이박을찾아가자. 

▲ 상하이 박이 알고 있는 중국의 모든 것(blog.naver.com/pjskja.do)




